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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간 일자리 대체? 

중고령자 고용 증가할수록 청년 일자리 늘어난다.
“OECD 15개국(한국포함)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” 분석 결과

□ 한국노인인력개발원(박용주 원장)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“OECD 15개

국 (한국 포함)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”에 대한 연

구 결과를 발표했다.

○ OECD 15개국(한국포함)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

과(1990~2010년), 중고령층(55~64세)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(15~24

세) 고용률도 높게 나타났다.

○ 최근으로 올수록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

아졌지만, 이는 추세일 뿐 변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고령자의 고용

이 청년층 고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○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오히려, 경제성장률, 노동생산성,

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로 나타났다.

○ 그동안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면, 청년층 일자리가 창출

될 것이라는 ‘세대 간 일자리 대체설’이 논란이 되었으나,

○ 분석 결과, 세대간 일자리는 ‘보완관계’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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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본 연구는 OECD Statistics, OECD의 STAN Industries Data, OECD

Employment Policies and Data, OECD Employment database, OECD

Social Expenditure Dataset, OECD Health Data자료(1990~2010년)를 바

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OECD 15개국(호주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캐나다,

덴마크, 핀란드, 독일, 이탈리아, 네덜란드, 스페인, 영국, 미국, 스위스,

한국, 일본)을 분석한 연구결과이다.

□ 청년 일자리 창출

○ 청년층 고용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.

○ 따라서 청년 일자리창출이 올해도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

보인다.

○ 문제는 어떻게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것인가로 압축된다.

□ OECD 15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

○ 그동안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을 물러나면, 청년층 일자리가 창출될 것

으로 보았다.

○ 그러나 55~64세 중고령자 고용률 평균(46.9%)과 청년층 고용률 평균

(48.43%)이 비슷하다.

○ 중고령자와 청년 모두 2명 가운데 1명도 취업상태가 아님을 볼 수 있다.

고용위기는 청년층만의 문제 혹은 중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니라, 중고령

자와 청년 모두의 문제임을 말해준다.

○ 또한 OECD 15개국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면

(1990~2010년. 한국 포함), 중고령층(55~64세)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

(15~24세) 고용률도 높게 나타났다(그림 참고).

○ 최근으로 올수록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청년층의 고용률이

낮아졌지만, 이는 추세일 뿐 변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고령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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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이 청년층 고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○ 조기퇴직으로 중고령자들이 일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, 그 자리를 청년층

이 취업하여 청년층의 고용증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.

○ 오히려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청년층 고용률도 높아져 보

완관계를 보인다.

〔그림〕중고령층 고용률과 청년층 고용률 관계

□ OECD 15개국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○ 청년층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오히려 경제성장률, 노동생산성,

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로 나타났다.

○ 즉,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중고령층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

가 아니라, 노동생산성 향상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청년층 고용으

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.

○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, 자원이 같더라도 숙련도가 높아져서 더 많은 것

을 생산할 수 있는데, 생산단위당 필요노동을 줄임으로써 숙련도가 낮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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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

○ 또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역시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

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제조업은 축소되고 서비스업이 확대되었지만, 서비

스산업의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는 것으

로 보인다.

□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“청년층 고용의 실마리는 조기퇴직정책이 아니다”

라며, “세대간 일자리 대체설에 따라 중고령층 고용정책에 미온적으로

대처하기 보다는, 노동생산성 향상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증대가 청

년층 고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 “또

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(생산자 서비스업, 사회서비스업 등)을

중심으로 육성해야 청년층 고용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, 경제성장을 통

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층 고용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”

고 제안하였다. “나아가 중고령층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 고용률도

높아지는 것을 볼 때, 정년연장을 포함한 중고령자의 고용정책이 청년

실업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”고 말했다.


